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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윤활유사업 분리 추진
글로벌 경쟁력 확충에 유연성 확보 … 원료 윤활기유 사업도

SK에너지가 지크(ZIC) 브랜드로 유명한 윤활유 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관계자는 7월2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윤활유 사업을 따로 떼어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사 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

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SK에너지의 윤활유 사업은 완성제품인 지크 생산과 윤활유 원료인 윤활기유 사업을 포함하며 2008년 매출

1조8798억원, 영업이익 2544억원을 기록했다.

윤활유 브랜드인 지크는 국내시장을 3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울산과 인도네시아 두마이 공장에서 생산

하는 윤활기유도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고급 윤활기유는 세계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수익창출과 성장전망이 우수한 사업

으로 평가받고 있다.

SK에너지는 중질유 분해공장에서 나오는 미전환 잔사유를 원료로 고급기유를 생산하는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미국, 유럽 등 세계 22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윤활유 사업의 분사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경영 활성화를 꾀하고, 외부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의 본원

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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